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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병에 녹차가 담긴 뚜껑을 꽂

아 마실 수 있는 이색 제품이 출시됐

다

보성군은 누구나 쉽게 보성녹차를

마실 수 있는 새로운 상품인 보성

TeaUp을 개발해 판매에 들어갔

다

보성 TeaUp은 일반 상점에서

판매하는생수병에꽂은뒤녹차가우

러나오면 마실 수 있는 제품이며 소

비자들로부터 인기가있을것으로유

통전문가들은내다보고있다

녹차를 시원하게 즐기기 위해 생수

병에티백을통째로넣는경우시간이

지나면쓴맛이나는단점이있다

이번에 출시된 보성 TeaUp은

뚜껑에 녹차 티백을 붙여 우린 뒤

병을 세우면 물과 녹차 티백을 자연

스럽게 불리할 수 있는 장점도 있

다

보 성

TeaUp은

다양한 제품

을생산판매

하는데 블

렌딩한 제품

인 다도락의

강황녹차 

녹차 우엉

녹차 모닝

티의 4개 제

품과 백연골

발 효 차 의

9988티를 출

시했다

한편 이 보성 TeaUp 제품은 보

성군에서 아이디어를 내고 차 가공업

체와손잡고생산했다

보성김용백기자 kyb@

보성녹차 TeaUp 개발

생수병에꽂아쉽게마신다

올해적은강수량과풍부한일조량덕분에 가을

과일이더욱맛있어졌다 땅속에뿌리를둔과실은

물을 지나치게 품으면 품질이 떨어지고 가뭄에 햇

볕을듬뿍받으면당도가높아지기때문이다 반면

풍년으로 가격을 떨어져 농민들은 한숨을 쉬고 있

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는 11일 지

난달 30일표본농가를대상으로조사한결과 이달

출하용과일의예상품질이지난해보다향상된것

으로나타났다

하지만가격은하락하고있다서부농수산물도매

시장 농협중앙회 광주공판장에 따르면 사과는 현

재 2만4만(이하도매가기준 1박스) 배 2만4만

5000원 귤 150002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에비해 2030가량하락한가격이다

생산물량도많지만소비가이뤄지지않아가격이

계속떨어지고있다

값이싸지만예년에비해과일이맛이없는건아

니다

농업관측센터에 따르면 후지 사과는 당도와 빛

깔이 작년보다 양호한 비율이 각각 796% 647%

였다 당도는 작년보다 나쁜 비율이 06%에 그쳤

다 고온 탓에과실크기는다소작아졌다 후지대

과(大果) 비율은 13%로 작년(23%)보다 10%p 낮

다

재배면적이넓어졌고작황호조로사과나무에달

린 열매가 증가해 전체 사과 생산량은 작년(47만

3000t)보다 101% 많은 52만3000t에 달할 것이라

는전망이나왔다

710월 사과 출하량도 19만1700t으로 작년 동

기(18만3100t)보다 47% 평년 동기(16만1900t)보

다 184% 많았다

이에따라지난달양광사과상품 10의가락시

장 평균도매가격은 작년 10월(3만8341원)보다 19

7% 하락한 3만770원이었다 평년 가격인 3만3881

원과 비교해도 92% 낮은수준이다

노지감귤생육상황과품질도좋은것으로파악

됐다 작년과 달리 생육 기간에 강한 비바람이 불

지않았고일조시간이길어병해충발생이감소했

다

11월출하용노지감귤은햇볕을많이쬔덕분에

당도가 전년보다 높고 태풍이나 바람에 따른 상처

가적어외관도양호하다 작년에는잦은강우와풍

상해로부패하거나상처가난감귤이많았다

특히 감귤의 새콤달콤한 맛을 좌우하는 당산비

(산함량에대한당도비율)는작년보다좋은비율이

934%에달했다

주산지인 서귀포지역 착과 수가 늘어 평균 과실

크기도소비자선호도가높은 5458 S과 비중

이높아질전망이다

단감도 올해 생육 상황이 양호한 가운데 날씨가

좋아병해충발생도전반적으로적었다

강우량이 적고 일교차가 커 작년보다 당도가 좋

은단감비율이 738%였다 일조 시간이 길고병해

충이 감소한 영향으로 외관과 빛깔도 우수한 것으

로파악됐다

배는올해흑성병과나방류깍지벌레등병해충

피해를 많이 입었다 그럼에도 수확기 일조량 증가

로 당도는 11월 출하 배의 921%가 작년보다 좋은

것으로나타났다

올해태풍이대부분우리나라를빗겨간데다맑은

날이많고비가적어과일이잘자랐기때문이다

다만감귤 단감 배는성목(成木) 면적감소등으

로 올해 전체 생산량이 작년보다 5% 7% 14% 줄

어들 것으로 농업관측센터는 전망했다 생산량 감

소에따라 도매가격은비슷하거나다소높은수준

으로형성됐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과일 풍년 뚝뚝 떨어지는 과일값에 농민들 한숨
사과감귤단감 등 태풍 없고 일조량 풍부

재배면적늘고작황호조값 2030% 폭락

올해 가을과일이더욱맛있어졌지만풍년으로가격이떨어져농민들은한숨을쉬고있다 광주시서구매월동서부농산물시장에사과 배등이쌓여있는모

습 광주일보자료사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11일

김을수산물수출주력품목으로육성하는

장보고프로젝트를추진한다고밝혔다

김은 2010년 처음으로 수출실적 1억달

러를 돌파한 이후 5년 만인 올해 3억달러

를달성할것으로예상되고있다

올해 19월 김 수출액은 작년 같은 기

간(2억301만6000달러)보다 961% 늘어난

2억2251만8000달러다 주요 수출국은 미

국중국 일본태국 대만등이다

식습관이 다른 외국인을 겨냥한 스낵

김 어린이용김등다양한신상품을 개발

하고 중국 내륙 수출시장을 개척하는 등

지속적으로해외마케팅에힘쓴결과라고

aT는설명했다

aT는올해김수출 3억달러를달성하고

장기적으로 수출 실적을 5억달러까지 확

대한다는목표를세웠다

이를위해해외대형유통업체와손잡고

김 특별판촉 행사를 열고 프랑스 파리와

중국상하이(上海) 등에서열릴한국수산

식품행사에서홍보할계획이다

아울러 페이스북 등 SNS를 이용한 온

라인마케팅 중국통관지원 현지시장에

최적화한수출상품개발등으로김수출을

활성화할방침이다

aT는김 3억달러수출을위해 9일김산

업연합회 수출협의회 등 관련 단체와 목

표달성방안을협의하고수출확대결의를

다지는간담회를열었다

김재수 aT 사장은 김 수출 3억달러를

달성하면국내김생산량의 약 36%를 수

출하는것으로국내가격지지와함께어민

소득 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

대한다고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

aT 김 수산물수출주력품목으로키운다

장보고프로젝트추진

올 수출 3억달러 예상

소금에 절인 상태로파는 절임배추를

사서 김장을 하는 가정이 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11일 홈플러스에 따르면 지

난 28일 30대 이상 주부고객 821명에게

통배추와 절임배추 가운데 어떤 김장 재

료를선택할것인지묻자 48%가 절임배

추를쓰겠다고답했다

홈플러스의지난해 1112월김장용배

추 매출 가운데 절임 배추가 차지하는 비

중도 444%에이르렀다절임배추의연도

별비중은▲ 2010년 285%▲ 2011년 32

4% ▲ 2012년 382% ▲ 2013년 423% ▲

2014년 444%로해마다커지는추세이다

그만큼요즈음주부들이김장재료를구

매할 때 편의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뜻이다 아울러 주부들은 올해 예상 김장

비용수준을평균 26만8600원(4인가구기

준)정도로추정했다

홈플러스는 이 같은 절임 배추 수요를

반영 22일까지 해남산 절임배추를예약

판매한다 연합뉴스

농협광주본부(본부

장이근)는 11일 새농

민광주시회김용안(광

산구 송학동 60)씨가

제20회 농업인의 날을

맞아 창조농업부문 유

공 농업인으로 선정돼

대통령표창을수상했다고밝혔다

김씨는지난 40년간양송이버섯을재배

해 왔으며 해외수입에서 탈피한 한국형

양송이버섯 발효시스템을 구축하여 농가

에보급하여온선진농업인이다

농협중앙회가 선정육성하고 있는 선

진농가모임인 광주시 새농민회 회장직을

지난 2013년부터엮임하며지역사회후계

농업인육성에앞장섰다

김씨는 건강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는것이가장중요한사회적책임이

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

소신을 밝히며 큰 상을 수상하게 되어

기쁘며향후에도후계농업인육성과지역

사회봉사활동에도앞장서겠다고수상소

감을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새농민 광주시회 김용안씨

농업인의 날 대통령 표창

주부 48% 김장절임배추쓰겠다

과일가격 (단위원)

2014년 11월

2015년 11월

양광사과
10

3만8341
3만770


